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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를
보존의 
의미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말인 지역어
는 지역 정체성의 핵심”

“지역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지역
어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민
의 의무기도 하다”



지역어 
보존

 맞닥뜨린 어려움
“표준어는 강력한 언어정책으로 다른 나
라와 달리 한국은 유독 표준어와 표준어가
아닌 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나 방송 시 사투리는 쓰지
말라고 가르쳐 와, 지금은 사투리 쓰는 사
람들의 자존감이 많이 사라졌다”

표준어와 지역어는 가치가 동등한데도 사
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어 쓰는 사람을 만
나면 부끄러워한다거나 주눅 드는 경우가
많다”

“시내에 교정학원이 있는 것처럼 취업 앞
두고 ‘교정한다’. 구직,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사투리를 써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은 문제”



조사결과
이 조사에 따르면 진주의
대표적 지역어인 ‘진짜,
정말’을 뜻하는 ‘에나’의
경우 초등학생은 80%
이상, 중학생은 60% 이
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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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바르게, 똑바로, 열심히’를 뜻
하는 ‘단디’는 ‘알고는 있지만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연히’를 뜻하는 ‘배끼’와 ‘겨
우, 빠듯이’를 뜻하는 ‘보도
시’도 소멸 직전에 있다. 초·중·
고 학생은 10% 미만으로 사용
한다고 답했으며, 대학생과 성
인도 그 수치가 20%를 넘지
않았다.

대학생및 성인 초·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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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에서 나서 공부하고 성장하
는 지금 세대들에게 지역어가 ‘선물’이
될지 ‘장애’가 될지는 지역민들이 문화

자긍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후속 세대들이 지역을 외면하면 지역의
미래는 없으며, 학생들이 지역어 사용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교육과 행정의
실패다. 한국사회는 늦기 전에 ‘지역어

부흥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어 부흥 관한 생각



줄임말, 외래어, 신조어 사용이 많아 세
대 간의 소통이 힘든 요즘, 한 번쯤 우리
고유한 언어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
떨까.

반성


